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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970년대 중반 김정일이 당 중앙이라 불리면서 전면

적으로 등장해서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적이면서,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1989년 제13차 세계학생청년대축전(이하 평양축전)에

건설된 많은 건축물은 김정일의 건축 관점을 잘 드러

낸 것으로 소개된다. 김정일이 평양축전 시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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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예술’적 관점은 북한 김정일의 건축 저서 건축예술론』
(1992)과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관점을 의미한다. 주로 건축 형태에
관한 관점으로, 개별 건물의 입체적 형태와 도시경관 차원의 형태 논
리에 국한된 의미이다. 표면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구분된 김정일이
주도한 건축 흐름을 의미하나 본 연구는 이미 존재하던 것의 계승이
라고 본다.

건축의 대규모 건설을 주도한 경험을 건축미학으로 이

론화한 저서 건축예술론을 1992년에 출판했다.2) 북

한의 공동살림집(공동주택에 대한 북한식 표현) 건축

도 예외도 아니었다. 평양축전에 맞춰 세워진 건물들의

사진화보집인 주체건축의 대화원 3권(1990년 출간)

에 가장 먼저 다뤄진 건축물이 조형적인 광복거리 살

림집이다.3) 이러한 인식은 북한건축, 특히 공동살림집

에 대해 단편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즉 공동살림집은

생활 기능의 단순한 형태에서 김정일의 등장으로 예술

적 건축으로 변화되었다고 널리 인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권력자 개인의 단순한 입장이 야기한

2) 건축예술론의 진짜 저자에 대해 건축가 이형을 언급하기도 하는
데(탈북건축가 대담 2018년 3월 23일), 가능한 추정이기는 하지만 이
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으며 본 논문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선 저자로 김정일을 다룬다.

3) 주체건축의 대화원 1,2권은 1987년에 출간되었으며 1권의 서문
은 건축예술론의 저자로 추정되는 건축가 리형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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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formal aspects of communal house architecture in

North Korea. It is said that Kim Jong Il, who emerged as a successor after the mid-1970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architecture, leading the construction of a sculptural communal house on Gwangbok Street in 1989,
and wrote The art of architecture (1992), which theorized architecture as an object of art. Therefore, it is widely
perceived that the communal house was transformed from a simple form of living function to an artistic
architecture with the rise of Kim Jong Il. This study, however, argues that this change was the result of an
internal evolution in North Korean architecture, rather than a simple change in the position of an individual in
power. It seeks to move away from the dichotomy that divides the communal house into two periods: the "Kim
Il-sung period," in which the communal house was laid out in a simple form to provide mass supply and a
socialist lifestyle, and the "Kim Jong-il period," in which the communal house took on an artistic form, such as the
Gwangbok Street communal house, in the early years of reconstr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before Kim
Jong-il's arrival, the communal house form was not simply a flat arrangement, but a three-dimensional and
sculptural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n the city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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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이면에, 북한 건축계의 내적 진화의 결과라는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 공동살림집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동살림집에서 조형적 형태는 특이한 경

우다. 왜냐하면, 공동살림집은 주거 기능으로 사회주의

생활방식에 따른 공간 조직에 중점을 두기에 주로 도

시에서 배경으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김정일의 등장으로 북한의 건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비반복적”이며 “립체적”

형태, 가로에서 보이는 건물군의 “륜곽선”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볼 때 거리에 따른 경관(원경, 중경, 근경)의

“건축적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건축잡지 조선
건축은 예술적 형태의 건축을 김정일과 동일시한다.

이 두 측면의 결합, 즉 북한 공동살림집이 도시경관

차원의 조형적 형태와 그 변화가 김정일의 등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북한 내부 및 일반적인 인식이다. 재

건 초기에 공동살림집은 대량공급과 사회주의 생활방

식을 제공하며 단순한 형태로 배치한 ‘김일성의 시기’

와 광복거리 공동살림집등과 같이 예술적 형태를 담는

‘김정일 시기’로 구분한다. 그래서 김정일이 주도한 변

화는, 북한이 한국전쟁 직후 주택 표준설계를 통한 조

립식으로 대량 건설되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공동

살림집(‘김일성 시기’)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로 김정일의 주된 건축업적으로 창광거리 살림

집을 그 출발점으로4) 광복거리 살림집을 완성으로 묘

사한다.5) 그래서 본 연구는 예술적 형태로 표현되는

공동살림집이 김정일의 등장으로 이런 결합이 나타났

는지 아니면 다른 건축적 과정이 존재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향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상 김일성시

대 공동살림집과 비교되어 김정일 등장으로 시기적 단

절을 언급하나 내적 연속성에 초점을 둔다. 두 번째,

형태적 특성을 배제한 것처럼 여겨지는 초기 재건시기

에 공동살림집에서 도시경관 차원의 조형적 접근이 있

4) 북한 매체에서는 그 시작을 1975년 5월로 특정하고 있다. 당시 륜
환선 거리의 기존 공동살림집을 완전 철거하고 “살림집혁명을 일으킬
대담하고 통이 큰 건설구상”을 제시한 인물이 김정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김유전, “그이는 건축가들의 자애로운 스승”, 조선건축, 1995
4호, 5-7쪽). 창광거리는 김정일이 초기에 주도한 것으로, 김일성이
완공된 거리를 살펴보고 “인제야 평생소원이 다 풀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남겼다는 내용이 다수의 문헌에 등장한다.

5) 북한 건축의 변화를 김정일을 다루는 대표적인 글을 인용하면 다
음과 같다. 전만길, ｢전환의 시발점｣, 조선건축 1993 4호, 4-7쪽. 김
유전, ｢그이는 건축가들의 자애로운 스승｣, 앞의 글, 1995 4호, 5-7쪽.
｢평양의 모습｣, 조선건축 1995 4호, 9-15쪽. 최웅술, ｢건축적다양성
보장문제의 독창적인 해결｣, 조선건축 2006 4호, 33-37쪽, 리형, ｢건
축의 영재｣, 천리마, 1985년 7호(24-25쪽) 및 8호(41-43쪽).

었음을 도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 공동살림집의

변화가 특정 인물이 주도한 급작스런 변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공동살림집을 관통하는 다양한 층위들을 가로

지르는 진화의 결과물로 전제한다.

1-2. 연구 관점과 방법

1-2-1. 연구 관점 및 기존 연구

본 연구는 한 인물 혹은 이념적 차이로 건축의 변화

를 모두 설명하는 단편적 방식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즉, 북한 공동살림집의 변화를 북한 출간물처럼 김정일

이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독재국가여서 김정일의 개입으로 단번에 모든 것이 변

경되었다는 입장과 다르다. 그래서 북한 공동살림집을

이해하는데, 지도자의 정치적 영웅 서사물 혹은 반대로

극장 국가라고 규정하는 관점이 아닌 복합적으로 바라

본다. 이러한 관점은 북한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보다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사실, 영도자이든 독재자이든 한 지도자의 의지가

모든 변화의 저작권자처럼 여기는 방식은 이는 마치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언급한 저자-기능(la

fonction-auteur)6)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푸코에 따르

면, 저자의 이름은 매우 기능적으로 작동하는데, 다른

인물과 구별되는 고유한 저자의 존재로 부각된다. 그

과정에서 저자의 존재는 고유한 내적 질서로 해석되며,

6) 푸코에 따르면, “저자라는 이름은 지명된 개인과 관계하나 그것과
다르게 저자의 이름은 매우 기능적으로 작동한다. 즉, 한 저자의 여러
텍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순을 극복하고 저자의 지속적인 가치를
담보하고 개념적. 이론적. 양식적 일관성을 부여하도록 기능하는 것이
다. 이런 저자 개념을 통해 다른 저자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
진 존재로 부각되고 그의 작품들은 다른 작품들과 경계를 형성하며
특유의 내적 질서로 해석되고 가치를 부여받는다.” 이런 저자의 가능
이 북한에서 특히 강하게 작동한다 볼 수 있다. 미셀 푸코, 장진역 역,
｢저자란 무엇인가?｣, (김현 편, 미셸 푸코의 문학비평), 문학과 지성
사, 1990

그림 1. 광복거리 지도하는 김정일(좌)(출처: 주체건축의 대
화원3) 및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표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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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속에 존재하는 상이한 내용이나 충돌은 부차적으로

취급받거나 배제된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공동살림집

과 문헌에서 매우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즉, 공동살림

집과 건축예술의 조합을 가능하게 한 김정일이라는 저

자의 존재는 그 내부에 많은 모순과 복잡한 요소들을

가렸다. 또한 건축예술론뿐만 아니라 다른 출간물도

김정일이란 인물이 건축의 방향을 제시해서 변경됐다

는 관점은 그 안에 다양한 건축이론과 수많은 건물을

단순 논리로 해석하도록 독자를 묶어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김정일-저자의 기능으로 북한 건

축을 이해하는 방식을 벗어나고자 한다. 언뜻 보기에

일관된 것처럼 보이는 논리 내부에 숨겨진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포착하고자 한다. 건축예술론에서
그 예술적 대상이 되는 건축을 2종류로 구분하여 정의

하는 방식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우선, ‘조

선식’이라 지칭되는 예술적 건축은 전통 가옥의 지붕이

나 기둥의 형태를 차용하는 방식이라면, ‘현대식’이라

지칭되는 건축은 평양축전(1989)에 외국인들을 수용하

면서 건설된 건물들에서 나타나는 모더니즘의 추상적

조형 형태를 의미한다. 이 둘의 구분은 시기적으로 앞

선 시기에 ‘조선식’, 김정일 등장 이후가 ‘현대식’이다.

그리고 지향점도 명확한데, 조선식 건물은 과거의 “건

축발전면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인정될 뿐이다. 조선

식인 “옛 건축물이 있을수록 현대성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이다.7)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은 ‘현대식’으로 규정

될 수 있으며, 도시-가로-건축 차원의 립체적이고 비

반복적인 건축이 된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의 건축 형태

는 시기적 단절이 아니라, 동시에 시도되었다는 점이

다. ‘현대식’에 대한 논의가 ‘조선식’ 시기에도 이미 존

재했다. 본 논문은 공동살림집 건축을 대상으로 이런

과거-현대 이분법적인 구도를 벗어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공동살림집 형태에 대한 연구는 드

물며, 이제 공동살림집 연구 자체가 초기 단계이다.8)

북한의 건축을 직접 확인할 수도 없으며, 문서접근도

상당히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기본적으로

7) 김정일, 건축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90쪽. ‘조선식’과
‘현대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을 참고하라. 서명수, ｢20세기 후반
북한 건축의 ‘주체건축’에 대한 비평적연구-건축예술론을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8, vol.34, no.6, 통권 356호

8) 도시공동살림집에 관한 연구는 우선 2017년 생활조직인 소구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김민아,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한
양대 박논, 2018)가 있으며 생활방식과 건설방식에 대한 다음 연구
(Gunsoo Shin, Inha Jung,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in
Journal of Architecture, 21(2):159-180)가 대표적이다

김정일이 추구한 건축예술 논리와 실제 나타난 공동살

림집간의 상관성에 초점을 두었다.9) 이러한 방식은 김

정일의 건축예술론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인데, 김

정일의 건축예술 논리를 파악하거나10) 실제 건물의 일

치를 찾아 북한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반면, 본

연구는 북한 공동살림집 건축에 나타나는 복잡한 양태

를,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과의 불일치나 모순을 두 시

기의 문헌 비교를 통해 추적한다.

1-2-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출간한 문헌을 분석

한다. 김정일의 저작뿐만 아니라 북한 공동살림집에 대

한 건축잡지 및 문헌자료 또한 대상이 된다. 북한 사회

의 특성상 저자-기능에 따라 주요한 업적은 지도자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데 특히 건축미학에 관련한 논

의는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이 기본적이며, 그 세부 보
완설명은 여러 백과사전(조선대백과사전, 광명대백

과사전 등) 및 잡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복거리 살

림집에 대한 연구는 사진과 설명이 풍부하게 소개된

잡지 조선건축11)과 사진집 건축의 대화원3등의 저

작물을 분석했다. 반면 1950-60년대 공동살림집 및 건

축 상황은 잡지 건축과건설12)과 단행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김정일이 등장하기 이전으로 매

우 다양하고 풍부한 건축논의가 포함되어 있다. 상대적

으로 김정일-저자의 건축 입장이 작동하기 이전이라

다층적이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두 시기 자료에서 서로 상이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북

한 공동살림집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1950-60년대 대량으로 공급된 공동살림집의 실용적 측

면과 함께 미학적 특성에 대한 비중이 높았던 다양한

담론이 김정일 시대의 문헌에서 배제되었거나 김정일-

저자의 예술 논리로 흡수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진행

하면서 광복거리 살림집을 설명하거나 건축예술론에
서 새로운 이론처럼 주장된 내용이, 이미 과거에 존재

9) 정인하, 김민아, ｢평양 광복거리 신도시의 단지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9, vol.35, no.10, 통권 372호

10) 서명수, ｢20세기 후반 북한 건축의 ‘주체건축’에 대한 비평적연구
-건축예술론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8, vol.34, no.6,
통권 356호

11) 북한 건축잡지 조선건축은 1980년대 말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출간되고 있다.

12) 건축과 건설은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기관지로 1955년 12
월 1일 창간되어 1968년 3호까지 발간되었고 4호부터는 잡지 이름이
건설로 변경되었다가 “건축과 건설”로 발행되는 잡지이다.(조선대백
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5, p.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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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것임을 다수 추적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두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공동살림집의 내부 평면이나 건물 배치로 파악되는 공

동생활방식을 다루지는 않는다.13)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본 연구는 북한 특유의

공동주택 건물을 도시경관의 조형 요소로 사용한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두 번째는 1970-1980년대 사이

의 공동살림집의 변화양상을 다루지 않는다. 이 시기는

광복거리 살림집의 건축 형태가 도출되는 과정을 파악

할 수 있는 시기이나 본 연구는 형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층성을 드러내려는 목적이기에 해당 내용은

후속 연구로 남긴다.

연구는 우선 북한에서 ‘건축예술’(건축예술론 속

논리)의 관점에서 광복거리 살림집을 비반복적 형태논

리(‘건축형성’)와 도시경관(‘도시형성’ 및 ‘가로형성’)으

로 검토하고 나서, 김정일 등장 이전인 전후 재건 시기

대량 건설된 공동살림집 건축에서 동일한 관점으로 분

석한다. 그 과정에서 두 시기의 공동살림집의 형태 만

들기와 구성 논리에 대한 비교가 중심이다.

2. 건축예술과 광복거리 조형건축

2-1. 도시경관에서 공동살림집의 형태 미학

공동살림집을 어떻게 예술적 측면으로 이해할 것인

가?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을 비롯한 대규모 건설사업이

이뤄진 평양축전(1989년)14) 직후인 1992년에 건축을 예

술로 바라본 관점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김정일의 건
축예술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건축의 본질

적 속성은 “실용성과 사상예술성”으로 정의된다. 실용

성은 사람의 물질적 요구와 관련되는 속성이며 사상예

술성은 사람의 사상미학적요구와 관련되는 속성이다

.”15) 공동살림집으로 보면 생활방식을 담는 내부 공간

이나 소구역(북한식 단지구성)이 실용성에 관계된다면,

13)광명백과사전(백과사전출판사, 2011)에서 살림집 항목은 전적으
로 주거 내부의 생활과 내부 평면구성과의 상관관계만을 다루고 있
다. 따라서 조형관점에서 공동살림집을 바라보는 관점은 도시 건축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기에 분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알 수 있다.
다음을 참고하라 “제1절 살림집”,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pp.
495-499.

14) 평양축전은 서울에서 열린 1988년 하계 올림픽에 자극받아 북한
이 국가적인 역점 사업으로 중점을 두어 성대(177개 국가, 22,000명이
참가)하게 개최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의미한다. 당시 행사를
위해, 대규모 경기장(청춘거리 체육시설, 5.1 경기장 등), 공연장(평양
국제영화회관, 동평양대극장, 평양교예극장 등) 그리고 숙박을 위해
광복거리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15) 김정일, 앞의 책, 11-2쪽

건축의 조형적 형태는 ‘사상미학적요구’와 관련된다.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의 건축 형태는 어떤 논리로 만

들어지는 것인가? 북한 자료에서 광복거리 살림집16)

개개 건물마다 설명하는 대신 포괄적인 묘사, 그리고

건축 전반에 예술적 건축의 이론을 제시한다. 따라서

‘현대식’으로 건설된 살림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건축
예술론에서는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의 조형 형태를 다

음과 같이 직접 서술하고 있다. “광복거리 건축형성에

서는 기본 구성단위인 살림집의 형태를 원통형, 바람개

비형, 다각형, 영어 ‘에스’자형, 계단형” 등으로 건축 형

태의 “비반복성”이 구현되었다.17)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을 ‘현대식’ 건축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개별 건물 형태뿐만 아니라 ‘도시건축’의 관점

도 중요하다. 건축예술론에서 언급한 ‘도시건축’은 
광명백과사전에서 구체적으로 서술된다. 즉,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이 건축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결합되어 일정한 사상예술적 내용을 보여주는 모양새

또는 그러한 모양새를 창조하는 과정을 말한다.”18) 즉,

건축은 도시적 관점에서 구성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도시 측면에서 “건축은 시간예술”19)이라는 표현으로

정의하며, 그 내용은 “사람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보이

는 조형적 효과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람의 머리

속에 하나의 표상으로 묶어지게” 된다. 또한 거리의 차

원으로 볼 경우 “먼 거리에서 건축물에 접근해 옴에

따라 건축물의 륜곽선의 조형적 효과로부터 건축세부

요소의 조형적 효과와 마감건재의 질감적 효과”를 느

낄 수 있다.20)

이러한 개별 건축의 형태뿐만 아니라 도시 차원의

효과에 대해, 건축예술론에서 도시, 가로, 건축을 단

계별로 언급한다. “건축군과 거리, 도시 형성에서는 매

개 건축물이 하나의 구성요소 또는 구성단위”이며21),

“건축가의 독창성은 도시형성에서 개별적인 건축물의

16) 광복거리 살림집은 평양축전에 참가한 외국인 숙소로 건설되었으
며, 나중에 북한 주민이 입주했다. 평양 시내의 북쪽에 위치한 만경대
지구에 있는 일종의 신도시 계획이다. 6㎞ 길이와 폭 100m가 넘는 대
형 가로인 광복거리의 양쪽에 모두 9개의 구획으로 구성되었다. 1단
계 공사(1986-1989년)로 25,000세대 건설했으며, 평양축전 이후 2단계
(1990-1992)로 10,200세대가 건설되었다.

17) 김정일, 앞의 책, 141쪽

18)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0쪽
19) 김정일, 앞의 책, 14쪽

20) 김정일, 앞의 책, 122쪽

21) 김정일, 앞의 책,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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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살리면서도 전반적인 건축형성의 조화를 완성”

하는 것이다.22) 구체적으로 조선대백과사전은 이러한

단계를, 도시형성건축, 거리형성건축, 건축형성으로 명

확히 구분하며23), 광복거리 살림집 역시 이 차원에서

역할이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2개 절에서 도시

경관(도시와 거리 차원)과 건축형성으로 자세히 살펴

본다.

2-2. 도시경관: 도시건축형성 및 거리형성건축

북한식 표현으로 ‘도시건축’은 개별 건축물 그 자체

의 상징적인 형태보다, 건축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

이는 도시 경관 효과를 의미한다. 일정한 거리에서 구

성된 건물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건물의 형태

는 독자적인 특성보다는 경관적인 고려로 나타나는 것

이며, 그런 건축을 ‘현대식’이라고 표현한다. 북한에서

경관 차원의 건축 논리는 ‘도시형성건축’과 ‘건축거리형

성’으로 설명된다.

우선 북한에서 ‘도시건축형성’은 형태적으로는 “도시

가 통이 크고 깊이가 있으면서 다양성, 통일성, 립체성

이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전경과 도시륜곽

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전경은 “도시형

성요소들이 넓은 공간에 펼쳐진 건축적 풍경”으로, “일

정한 거리와 공간면적, 효과적인 시점 높이를 가지며

전망이 트이고 눈앞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다.” 도시 차원에서 볼 경우 건축물들을 통해 “도시중

심부와 주요부의 형성이 명확하고 주변과의 호상 통일

적인 조화를 이루게” 한다. 24) 도시륜곽은 “하늘을 배

경으로 그려지는 도시형성요소들의 륜곽”이다. 그 요소

들은 “사람들이 보는 거리에 따라 도시륜곽의 보임효

과”가 달라진다.25) 도시륜곽형성에서는 배경 앞에 놓이

는 도시형성요소들이 일정한 거리와 공간면적, 효과적

인 시점 높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전망이 트이고 눈앞

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먼 거리

에서 도시를 바라볼 경우 보이는 건물군과 나머지 빈

공간을 의미한다. 한편, 광명대백과사전은 구체적으로

나누어 거리별(500-700m, 1000-1200m, 2000m정도,

2500m이상)로 건축이 보이는 윤곽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26)

22) 김정일, 앞의 책, 128쪽

23) 조선대백과사전, 앞의 책, 559쪽.
24)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1쪽
25) 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1쪽
26) ”500-700m정도의 거리에서는 개별적건축군둘과 구조물들의 색과

가로경관 차원의 건축구성을 의미하는 ‘건축거리형

성’은 “거리를 이루는 요소들이 건축적으로 서로 조화

롭게 배치되고 결합된 모양새 또는 그러한 모양새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가로차원에서 건물을 조성

하는 방식이기에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며, “건축적인

축을 형성하고 중심부와 주요부”을 부각한다. 가로에

따르기에 “고정된 위치에서가 아니라 시점의 이동에

따르는 건축형성상 효과”로 형태를 만들게 된다. 거리

에 면한 “주요 건축군들은 서로 연결”하며, “살림집과

함께 여러 가지 공동문화건물과 봉사건물, 경공업 공

장, 소건축물과 시설물이 배치”한다. 거리에서 “입구부

분의 건축선 사이를 넓히고 비교적 덩어리가 크고 인

상적인 건물을 배치”하여, “깊이와 웅장성을” 나타낸

다.27) 한편, 건물의 배치는 거리의 위계(주 간선도로,

구역간선도로, 구획거리 등)에 따라 달라진다.28)

위에서 언급한 도시와 가로 차원에서 건축을 바라보

는 관점이 그대로 광복거리 살림집에서 나타난다. 사실

광복거리에는 기념비 역할을 하는 문화 시설인 교예극

장이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있지만 규모와 인지 측

면에서 살림집에 못 미친다. 이런 기념 건축은 다른 여

러 건물과의 관계로 도시경관을 만드는 살림집 형태와

차이를 지니는데, 단독 건물로 특정 상징 형태를 드러

내며 주변 건물을 배경으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

한에서 ‘도시건축’이 구성하는 방식에서는 공동살림집

건축이 더 부합한다.

북한이 출간한 건축사진집인 주체건축의 대화원3
과 잡지 조선건축에서 도시경관(‘도시건축’) 구도의 사

진이 다수 나타난다. 또한 광복거리 살림집이 널리 알

려진 것처럼 김정일의 개입으로 100m의 폭을 지니며,

가로 길이도 매우 길어 도시와 가로 차원의 경관 특징

이 잘 드러난다. 광복거리는 거대한 거리 폭 만큼 “층

수가 높은 건물들”로서 “통이 크고 웅장화려하게 형

성”되었다. 여기서 실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공동살림

집이다.

큰 요소들의 론곽“, ”1000-1200m정도의 거리에서는 건축군들의 륜곽
잘 나타나고 건축물들의 밝은 색이 보이며 투시적인 효과는 거의 없
“으며, ”2000m 정도의 거리에서는 전체 건축군의 륜곽을 평가할 수
있고, 건축물의 색은 거의 다 같은 색으로 보이며, 2500m이상의 거리
에서는 도시의 전체 륜곽만“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광명백과사전
, 앞의 책, 491쪽)
27) 조선대백과사전, 앞의 책, 476쪽
28) 광복거리의 경우 가로 100m 폭을 지닌 간선도로 양쪽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 전체 9개 구획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사이를 구획거리
가 지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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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동강 상공에서 본 광복거리(좌) 광복거리와 주변

공동살림집(우, 아래 좌측에 평교예극장이 보임)(출처: 주체
건축의 대화원3)

주체건축의 대화원3에는 각 구획별 배치도가 수록

되었는데, 여기에는 살림집 건물의 표시를 건물의 층수

로 표시한다. 즉 ‘주-30’이라 표시되면 해당 건물은 주

거용 살림집이며 층수는 30층이 되는 것이다. 여러 다

양한 건물 중, 8구획의 42층 초고층살람집이 가장 크

다. 크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덩어리도 크다. 평양 중

심부에서 광복거리의 초입부에는 20층의 꺽인 형태와

30층의 탑형 공동살림집(남한의 탑상형 아파트이며, 탑

식주택이라고도 불림)이 ‘깊이와 웅장성’을 나타낸다.29)

그림 3. 광복거리 살림집 배치도(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2.3 건축 형성

광복거리의 “건축물을 사방에서 보기 좋게 배치하여

거리형성의 립체성”이 있도록 하는 데 있다.30) 건축형

태 구성방식에 대한 설명은 건축예술론에서 구체적

으로 다루고 있다. 물론 광복거리 살림집만이 아닌 일

반적인 설명이지만, 이 형태를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

“건축형태구성에 흔히 적용되는 기본조화수단은 대칭

과 비대칭, 비례, 률동, 대조와 은근한 차이, 척도이며

보조조화수단은 질감, 색, 장식, 명암, 조명 같은 것이

다.”31) 이런 수단들은 개별건축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

29) 조선대백과사전, 앞의 책, 478쪽
30) 김정일, 앞의 책, 142쪽

31) 김정일, 앞의 책, 133쪽.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내기보다는 도시 경관상 효과를 내는 요소들이다.

건축조형의 주 원리로 소개된 이 5개는 체계적인 것

은 아니나 광복거리 살림집 형태를 파악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가로변에 늘어선 건물들은 개별 형태는

앞서 언급한 “원통형, 바람개비형, 다각형, 영어 ‘에스’

자형, 계단형“인데, 개별 건물 각각은 조각품처럼 입체

적이며, 가로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보거나 멀리서 조

망하게 되면 5 요소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대칭이

명확한 건물과 반대로 비대칭인 건물이 공존하고 있으

며, 건물들이 크기나 형태가 달라서 비례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어느 살림집은 동일한 건물을 붙여서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게 하거나 동일 건물을 배치간격을 두어

율동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수평과 수직, 곡선과 직선,

낮고 높은 차이들이 대조적이기도 하며, 형태를 변별해

주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건물의 어느 부분은 큰

덩어리로 보이다가 얇고 가는 요소를 삽입해서 척도로

구분되는 방식도 다수 적용되었다.32)

그림 4. 광복거리 살림집 형태(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광복거리 살림집에서 보조요소들 역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33) 그 중 특히 색채가 두드러진다. 살림집

들은 건축형태 자체를 위해 단색으로 마감했다. 거리에

면하는 건물은 “흰색으로 마감하고, 거리면에서 좀 떨

건축조형에서 대칭이 “단정하고 정결한 감”을 자아내는 수단이라면.
비대칭은 “부드럽고 우아한 감과 운동감을” 만드는 수단이 된다. 광
복거리 살림집들에 이런 대칭건물과 비대칭 건물이 교차되며 반복된
다. 비례는 “건축형태의 길이, 너비, 높이, 형태의 전체와 부분, 부분
과 부분사이의 크기 관계”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규정된다. 률동은
“건축요소와 그 간격의 반복이나 교체로 일정한 장단을 조성하여 운
동감”을 만드는 방식으로 규정된다. 공동살림집에 많이 적용된 “공업
화되여 조립식 건설”에서 반복요소를 이용하는 률동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 대조와 은근한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반대되는 조형 요소의
대비와 약간의 차이를 지닌 조형요소의 대비효과이다. 대조가 “실제
적인 크기보다 저 크게 보이고 작은 것은 더 작게” 보이는 효과를 지
닌다면, 은근한 차이는 조금 다른 차이로 “서로 다른 조형적 느낌”을
주도록 한다. 마지막 척도는 “건축형태의 전체와 부분사이의 형성체
계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굵은 척도는 무거운 감, 웅장
성, 장엄성을 표현하는데 쓰이며 잔척도는 가벼운 감, 아기자기한 감
을 표현하는데 쓰인다.“(134-5쪽)

32) 조선건축에 광복거리 살림집 건설 직후인 1990년 수록된 글에
서 외부건축형성에 대해 수직, 수평, 다양성, 입체성에 대한 설명은
건축예술론과 유사하다. 다음을 참고하라. 김지향, ｢광복거리살림집
건축형성｣, 조선건축, 1990, 3호, 78-9쪽
33) 건축예술론에서 보조요소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질감, 색, 장식, 명암, 조명“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화장“하는 것
처럼 건축형성에서 보조조화수단이 된다.(김정일, 앞의 책,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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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살림집들은 연회색으로 마감하였다.” 이와 반대로

살림집 하부 저층을 이용하거나 독립되더라도 낮은 층

수로 된 봉사건물은 대비되도록 “강한 색대조를 이루

게 함으로써 살림집 전반이 더욱 두드러져 나타나게

하였다.”34)

그림 5. 광복거리 공동봉사망 사진(좌)과 디자인안(우)(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광복거리 공동살림집의

“건축형성은 단순히 건물의 자리나 잡아주고 층수나

규정해주는 사업이 아니라 건축창조의 한 분야”35)로서

비반복적 예술형태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적 의미 부여는 없다.36) 건축형성차원에서 공동살

림집은 자체의 기능이나 의미를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시경관에서 개별 건축이 형태적 조형 효과를

내는 것이다.

북한에서 공동살림집의 조형적 형태는 기념 건축의

형태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북한의 기념 건축이 ‘대상

건축’이라 명명되면서 고유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형태

를 통해 의미 부여한다는 점에서 살림집 건축과 큰 차

이를 지닌다. 예를 들어 광복거리 기념건축인,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북한이 건설한 ‘현대적’ 기념비 건축의

단면을 보여준다. 과거 직접적인 아이콘(신고전주의 혹

은 조선식)으로 직접 표현하던 것에서, 건축 기능(내

용)을 건축 형태로 드러낸다. 즉, “어린이들을 한품에

안아 키우는 당의 품”,37) 즉 두 팔로 감싸는 형태를 통

해 입구에 들어온 학생 및 소년을 품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그와 달리 상징성의 기념비 건축이 아닌 공동

살림집은 외부 형태 만들기는 자체의 목적(주거 생활)

과 관계없는, 개별 건물의 비반복적 건축형태와 도시경

관(도시와 가로)에 맞춘 건축형태를 통해 “건축효과”를

추구한 건축예술로 나타난 것이다. 결국 광복거리 살림

집은 조형적 형태를 도시차원과 가로차원으로 보는 관

34) 김지향, 앞의 책. 79쪽

35) 김정일, 앞의 책, 129쪽

36)광명대백과사전에서 건축물을 분류하면서 기능상 살림집을 서술
하면서 어떤 미학적 표현도 나타나지 않는다.(광명백과사전, 앞의
책, 494-499쪽)

37) 주체건축의 대화원3, 앞의 책, 458 쪽

점을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개별 건물차원에서 자체적

인 조형 방식을 탐색한 결과이다.38)

그림 6. 광복거리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전경(좌)과 가로에

공동살림집과 함께 좌측 하단에 위치(우)(출처: 주체건축의
대화원3)

3. 재건시기(1950-60년대) 공동살림집의 이중성

3-1. 재건시기 도시 배경으로서의 공동살림집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 전후 복구의 핵심 중 하나

가 공동살림집이다. 전후 초기에는 소련의 신고전주의

영향 하에 바로크식으로 장식된 살림집 건물을 일부

건설했으며39) 그 외관은 “일반공공건물들과 같이 고전

적인 장식”으로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였다.40) 하지만

1950년대 말 공동살림집 건설의 주된 흐름은 통상 평

양속도라고 알려진 대규모 건설이었다. 이는 전쟁의 폐

허에서 빠른 복구를 위한 조치로, 건물 자체에 미학적

고려는 거의 없었다.41)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기술을 전수받아, 표준설계와 조립식공법을 통해 대량

주택 공급을 추구했다.42) 평양속도는 한국전쟁 직후

대규모 공동살림집 건설을 하면서 천리마운동이라 불

리는 비숙련 인력의 대량 동원하여 부재를 조립하여

동일한 건물을 반복적으로 건설하였다. 1950년대 말에

38) 조금 더 자세히 광복거리 살림집은 ‘현대식’과 도시경관의 교집합
역할을 한다. ‘조선식’도 아니고, 단순 형태의 기능적인 공동살림집도
아니며, 내적 기의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같은
기념비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적 기능인 주거와 관계없이 도시경관
측면에서 형태적 결합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기능에 따른 단순한 형
태나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아이콘(icon) 혹은 상징(symbol) 대신에,
도시 차원에서 건축을 다루어 조형적 형태가 주는 효과를 다루는 ‘현
대적’ 건축인 셈이다.

39) 대표적인 건물로는 1954년에 평양의 현 김일성 광장 로동자 아빠
트가 있었다. 또한 나중에 창광거리로 변경되는 륜환선 거리에서 저
층의 공동살림집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건설되었다.

40) 배세혁, 궁석철, 앞의 글, 49쪽

41) 북한의 공동살림집 구분에서 1960년대 초-1970년대 초는 살림집
외부마감도 “구조재료의 표현”으로 장식이 거의 없다라고 본다.(배세
혁, 궁석철, ｢해방후 년대별 우리나라 살림집의 건축마감장식 및 마감
색변화발전의 특징｣, 조선건축, 2013년 4호, 49쪽)

42) 해당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Gunsoo Shin, Inha Jung,
“Appropriating the socialist way of life: the emergence of mass
housing in post-war North Korea”, in Journal of Architecture,
21(2):15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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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평양 중심부는 대량 건설된 5층 내외의 공동살림

집으로 가득했으며, 상당수는 현재 그대로 존재한다.

그림 7. 1950년대 평양에 대량 건설된 공동살림집 전경(출처:

노동신문1958년 11월 2일(좌) 및 건축과건설1960년 6월
호(우)

한편, 당시 1950년대 후반 이후 1960년대의 건축의

미학적 고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구호인 “사회주의

적 내용 민족적 형식”으로 압축된다. 건축에서 미학적

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민족적형식’으로 전통의

재해석한 ‘조선식’에 적용되었는데, 거기에 공동살림집

은 대상이 아니었다. 공동살림집은 이런 ‘조선식’ 기념

비(평양 대극장, 옥류관, 모란봉극장 등)나 그에 앞서

소련의 영향으로 초기에 건설된 서양 고전양식(조선혁

명박물관, 노동당 청사, 평양역사 등)을 부각할 수 있

도록 하는 배경의 역할이라는 게 일반적이다.

그림 8. 서양 고전양식인 조선혁명박물관(좌), 조선식 건축인

평양대극장(우)(출처: 건축과건설1960년 8호)

북한에서 1950년대 말부터 공동살림집을 배치하는

방식을 요약하면 주택 소구역 계획이다.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된 도시공동주택 구성 방식으

로, 1958년 소련에서 개최된 국제건축연맹(UIA) 대회

이후 널리 소개되었다. 소구역을 주거 생활의 기본단위

로 생활조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소구역은

기본적으로 15-30ha 면적에 인구 500∼1000명의 범위

내에서 조성되었으며,43) 소구역 내 주거생활 구성은

매우 세밀하게 조직되며 발전해왔다. 주택 소구역에 관

한 핵심저서인 ｢주택 소구역 계획｣(1963)에서 가로 중

심의 건물 배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 이는 소구역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구역의 결합단위인

주택구역(인구 4-5만명)44) 규모에서 다뤄진다. 이러한

43) 리순건, 백완기, 주택 소구역 계획, 국립건설출판사, 1963년, 44쪽
44) 한편 북한에서는 당시 주택구역 2-3개 조직한 거대 단위를 주택
지역(인구 10-15만)이라 불렀다. 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56쪽

주택구역의 중심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도시의 건축

적 구성의 골간을 형성”하면서 “가로의 량쪽에 건설되

는 건축물들은 충분히 통일된 건축적 외형을 가져야

한다.”45)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공동살림집이 주요 대

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심부 등 중요 위치에 주

기적으로 필요한 봉사기관에 해당되는 문화·체육·녹지,

상업·체신·수리소·경공업, 그리고 병원의 3종류가 배치

되는 것이다.46)

그림 9. 함흥시 모범소구역(좌), 주택 소규역 사례(좌)(출처:
건축과건설1959년 2호 및 5호)

3-2. 공동살림집의 경관 역할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공동살림집을

미학적 형태를 고려한 내용이 동시대에 나타났다. 공동

살림집이 도시경관 차원에서 전경의 역할로 고려되었

다. 즉, 기념비 건물에 나타난 ‘조선식’ 혹은 ‘서양 고전

식’의 성격과 다른 도시 경관적 요소로서 공동살림집이

형태적으로 다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북한의 건축전문

잡지인 건축과건설에서 살림집 거리에 가로 경관을

도입하는 의견이 1950년대 말에 나타났다. 초기 표준설

계도와 조립식공법으로 대량으로 공동살림집으로 건설

된 가로가 지닌 단조로움이 문제였다. 문제의 원인은

“단일한 표준 주택 설계를 적용한다하여 평면배치에만

치중하고 립체적 구성에 고려를 적게” 하여 발생한 것

이다.47) 즉, 단조로운 형태의 반복이 만들어 주요 지적

45) 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112-113쪽

46) 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109-111쪽. 소구역에 배치된 봉사기관
(서비스 시설)은 매일 이용되는 것이라면 주택구역은 주기적 봉사에
해당되며 문화·체육·녹지, 상업·체신·수리소·경공업, 그리고 병원지역
등 3 종류로 나뉜다. 이들은 주택 구역 공공 중심은 분산배치 대신에
집중하여 소구역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공공봉사를 “도시 중심부의 건
축 형성과 련관된 체제에서 구상”하는 것이다. 이런 주택 구역의 중
심 지역 조직하는 방식이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지방 산업 공장과
모든 문화 생활 봉사 기관들을 집중”하는 면적 배치방식이라면 두
번째가 주택 구역의 중심을 “간선 가로 혹은 주택 구역의 중심의 조
용한 주택 가로를 따라” 배치하는 방법이며 “최근까지 많이 적용한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이다.

47) 한창석, ｢평양시 가로 구성에 대한 나의 의견｣, 건축과건설,
1959년 4호,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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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광장이나 로터리 등의 모서리에 면하는 건물이

“강조”되지 않거나, 매우 수평으로 긴 건물이 단순한

벽으로 끝나는 경우다. 제안된 해결 방식은 모서리에

큰 건물을 강조하여 건설하거나 긴 긴물 중간 부분을

일부 후퇴한 것이다.48) 따라서 건축예술론에서 핵심

개념인 “립체성”이 이 시기에 이미 나타났으며 공동살

림집에도 고려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건물 배치 방식에서는 가로에 면하는 가

로식 배치보다 직교하여 배치하는 행렬식(병렬식과 같

음) 배치를 추천하고 있다.49) 또한 이는 김정일이 자

신의 1992년 저서에서 “주변배치방식은 낡은 방법“이

라 언급했지만50) , 이미 1950∼60년대에도 이를 인지하

고 벗어났다는 점이 확인된다.51)

그림 10. 본평양 역전광장입구 모서리 건물(좌), 동평양 상원

통로 주택 후퇴 배치 (우)(출처: 건축과건설1959년 4호)
더 나아가 도시차원의 경관을 소구역 배치계획에 도

입하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모래터(현 북새동)라

불리던 곳에 1956년부터 1962년까지 총 6번의 소구역

계획 변경이 건축과 건설에 소개되어 있다.52) 이 소

구역 계획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되었으며, 단계별 건

48) 한창석, 앞의 글, 39-41쪽. 첫 사례는 평양역 앞 인민군거리 끝 모
서리 지점을 강조하기 위해 6층으로 구성된 다른 건물과 독립하여 8
층으로 건설한 것이며, 두 번째 사례는 동평양 상원통로 일부주택 배
치방식이다. 한편 같은 시기 다른 글에서 ”건축 구성에서 중심이 없
“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공동살림집 가로의 모서리에 규모가 큰 ”공공
건물을 배합하여 배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리순건, ｢구획의 건물
배치에 제기되는 문제｣, 건축과건설, 1959, 3호, 18-19쪽) 해당 내용
은 그대로 동일 저자의 책인 주택 소구역 계획에서도 등장한다.
49) 리순건, 앞의 글, 18-19쪽

50) 김정일, 앞의 책, 142쪽

51) 한편, ｢주택 소구역 계획｣에는 살림집의 배치 방식에 대한 언급
도 이와 관련된다. 다층살림집 배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주변식은 “주로 가로의 형성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방식이며(리순건,
백완기, 앞의 책, 112-113쪽) 북한에서는 1950년대 초중반 소련의 스
탈린식 신고전주의 영향 하에 건설되었다. 병렬식은 “건물들을 모두
가장 좋은 방위로 향하게 함으로써 일조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만드
는 방식이라서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대부분은 병렬식으로 건설되
었다. 다만 면적이 큰 소구역의 경우 두 배치 방식을 혼용하는 혼합
식이나 “규칙적으로 건물을 배치할 수 없는 소구역”에서 적용되는 자
유식도 있다. 따라서 건축예술론에서 “주변배치방식은 낡은 방법”
이라 언급하기 전인 1960년대 이미 병렬식과 자유식이 도입되어 적극
사용되고 있었다.

52) 평양시 도시 설계 연구소 세부 계획실, ｢모래터 형성 계획｣, 건
축과건설, 1965년 6호, 23-24쪽

물 배치를 변경하는 의도와 경관을 고려하면서 건축형

태를 변경하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1956년 첫 계획

안은 소련식 신고전주의식 배치인 주변식으로 되었다

가, 1958년 안에는 병렬식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60

년 2개의 안은 “금수산, 만수대, 칠성문 거리에서 보는

그의 ‘조감 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 주요 공동살

림집을 15도 정도 회전시켰다. 1961년 안에서는 건물은

15도와 더불어 45도 정도 회전된 건물의 보이며 형태

도 다양해졌다. 주로 4∼5층 판상형 건물로 배치하던

것에 더해 12층 탑형 공동살림집 건물을 녹지 축에는

도입해 조형성을 강화했다. 탑형 건물은 판상형 건물과

대비되어 외부에서 볼 때 경관상 보이는 조망성을 강

조하는 수단이다.

그림 11. 모래터 소구역계획 변화과정(1956-1957년 시안,

1958년도 시안, 1960년도 시안(1안), 1960년도 시안(2안),

1961년도 시안) (출처: 건축과건설1963년 5호)

1962년 소개된 최종 안은 이 탑형 살림집을 15층으

로 높아졌으며, 공동살림집 건물의 배치 각도는 매우

다양해졌다. 이런 변화에 대한 이유는 명확한데 “금수

산, 만수대, 칠성문 거리에서 조감 효과뿐만 아니라 인

민 대회장, 천리마 동상 등을 바라볼 때와 북새 거리쪽

으로 금수대 언덕을 바라 볼 때의 전개도적 효과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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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였다.” 최종안을 자세히 보면, 위

에 언급한 지점에서 소구역 내부로 향한 조망 범위를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건물 배치와 크기가 외

부 중요지점과의 시선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런 공동

살림집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한 배치는, 기존에 알려진

소구역 계획의 봉사기관을 기능에만 맞게 한 배치와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조망)에 따른 건물 형태

접근법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2. 모래터 소구역계획 최종안(위, 점선은 탑형 공동살

림집), 모래터 탑형 공동살림집 계획안(우, 1960년 계획으로
위치는 동일하며 1962년 계획은 15층으로 높아짐)(출처: 건
축과건설1963년 5호 및 건축과건설1960년 7호)
가로 구성에서 공동살림집의 조형이 고려는 몇 년

뒤 동평양 문수동 계획에서 나타났다. 옛 평양성이 있

던 본평양의 중심부가 김일성광장을 가로지르는 승리

거리로 구성된 것처럼, 그에 대응하도록 대동강 건너편

의 동평양을 문수동 광장과 주요 가로를 개발하는 계

획에 공동살림집도 포함되었다.53) 이 가로를 매우 중

시한 김일성(당시 수상)의 관심 하에 6번의 수정 후 최

종안이 잡지 건축과건설(1965년 6월호)에 게재되었

다. “문수 지역을 화려하고 웅장한 세계적인 수준의 현

대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광장 주변에 상징적 건물

(박물관, 도서관, 체육관)을 배치하고 중심가로의 “너비

를 180 미터로 하고”, “그 내부에서 문화 휴식할 수 있

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현존 가로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극복할 수 있고 색다르게 조직”했다. 탑형 공동

53) 김영복, ｢문수동 광장 및 주요 가로 건축계획｣, 건축과건설,
1965년 6호, 23-24쪽.

살림집도 이런 가로 경관을 조성에 포함되어 있다. 즉

“주요 지점들의 변화를 살리”기 위해 ”동남쪽 면에는

긴 면으로 막은 고층 건물들을 군데군데 배치하고”,

“반대 쪽은 탑식 건물을 2∼3동씩 집중 배치하면서 거

리를 개방시켰다.” 그 건물의 형태는 모래터 소구역의

탑형주택과 거의 같은 형태이다. 매우 넓은 가로 폭이

나 건물 구성 배치 설명이 1989년 평양 대축전을 맞아

건설한 광복거리를 연상하게 한다.

그림 13. 문수거리 계획도(점선은 탑형 공동살림집) 건축과
건설1965년 6호(붉은 점선이 탑식 공동살림집 )

다음 두 절은 이러한 공동살림집을, 김정일의 건축
예술론에서 ‘예술적 건축’을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건

축형성과 도시경관(도시형성건축과 거리형성건축)으로

비교하면서, 입체적 건축 형태와 건축논리를 검토한다.

3-3. 건축형성: 탑식 공동살림집

1960년대 도시경관으로 입체적으로 계획된 공동살림

집의 공통점은 탑식 형태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일반적

인 공동살림집이 가로로 긴 판상형으로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며 공동봉사망을 함께 이용하는 효과적인 배치

로 된 것과 달리, 탑형 공동살림집은 전적으로 도시 경

관에 초점을 두어, 형태적으로 도드라져 보인다. 탑형

공동살림집이 사용하여 조망 효과를 처음 시도한 곳은

동독재건단(Deutsche Arbeitsgruppe Hamhung)의 참

여한 함흥시 재건에서 나타났다.

“함흥시 건설에서도 많은 새로운 의도를 볼 수 있는
바, 역전 탑식 주택 형성과 피크 거리 6층 탑식 주택과
4층 쎅찌야식 주택의 배합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
는 수법으로서 다른 도시 설계 일군들에게 적지 않은
자극을 주게 되었다.“54)

실제, 함흥에서 탑식주택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잡지 건축과건설에서 다루기 시작했다.55) 한편, 함흥

54) 한제선, ｢8.15 해방후 건축 건설의 공업화에서 달성한 성과(주택,
공동 건물 건설)｣,건축과건설, 1960, 8호, 14쪽
55) 대표적인 예가 동독재건단(DAG)의 함흥 건설이 본격적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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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견된 동독재건단 건축책임자인 콘라트 퓌셀

(Konrad Püschel)56)이 독일 바우하우스(Bauhaus) 학

생이었다는 점에서 함흥에 건설된 탑형주택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전쟁이후 기념건물의 조형적 형태가

‘조선식’이든 ‘서양 고전양식’로 하여 즉각 인지되는 형

태와 달리 반면 바우하우스에서 근대건축의 시도는 장

식적 표상을 배제하고 추상적 형태를 추구했다. 그래서

북한에서 한쪽에서는 대상건축의 기념비적 형태가 등

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살림집을 대상으로 추상적인

조형성이 도시 경관 차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도시 경

관차원의 탑형 공동살림집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점차 다양한 추상 형태로 변화되는 출발점이

다. 광복거리 살림집이나건축예술론에 언급하는 ‘현

대식’ 공동살림집 형태는 탑형 건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다양한 변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4. 함흥 탑식 주택 사진(좌) 함흥시 주택거리 투시도
(출처:건축과건설1960년 5호)
1960년대 말에 이미 건축예술론에서 나타났던 건

물 형태, 즉 ‘건축형성’이라 명명된 논리가 대다수 등장

했다. 특히 형태 구성 수단(대칭과 비대칭, 비례, 률동,

대조와 은근한 차이, 척도, 질감, 색, 장식, 명암, 조명)

및 “건축효과”같은 표현들이 잡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표현들이 주택 소구역의 배치에서

개별 건물의 형태를 제안한다. 주택구역은 “건축구성요

소들에 의하여 크고 작은 공간으로 나뉘는 특징”을 지

니며, “건축표현상으로 구분되는 요소들의 성질을 잘

이용하여 건축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강조는 저자)

되는 시점에 탑형주택설계 계획안이 처음 등장(건축과건설1960년 6
호 표지 안쪽면)하며, 7호에는 함흥 탑형주택 사진과 함께 모래터 탑
형주택계획 소개와 함께 이후 소련의 탑형을 포함한 고층 주택 소개
가 되어 있다. 그 이후 많은 계획에 나타나며 건설되기 시작한다. 한
편, 탑형 공동살림집 소개한 글이 1960년 전후로 등장하나 소련의 사
례로 향배치와 지형적 유리함을 언급하기도 한다.(｢고층 주택 설계에
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1)｣, 건축과건설 1960, 1호 25-26쪽)

56) 퓌셀은 1926년 바우하우스의 학생으로 입학했으며, 조제프 알버
스, 파울 클레, 바실리 칸딘스키, 모홀리-나지등 근대예술가에게 수학
했으며, 2대 교장인 한네스 마이어스에게 건축을 배웠다.

사람들의 생활환경을 “건축미학적 및 심리적 측면”에

서 조성해 주어야 한다. 건축구성수법으로 언급된 것으

로 “긴 것과 짧은 것”, “낮은 것과 높은 것”, “넓은 것

과 좁은 것”, “건물의 바깥 보양이 각이한 것”, “넓은

공간과 좁은 공간”, “각이한 배치수법(주택군)” 등의

표현이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계획된 디자인을 제안

하고 있다.57) 뿐만 아니라 고층 살림집의 배치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도 소구역 중심에 두는 방식 혹은 가

로변에 두는 방식에 대한 고려가 모두 존재했다는 점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15 참조)

그림 15. 건축구성수법 방식에 대한 다이어그램(출처: 건축과

건설 1967년 8호)

3-4. 도시경관: 도시형성건축과 거리형성건축 논리

또한 김정일의 건축예술론에 나오는 도시차원, 즉

57) 리재선, ｢주택소구역의 건축구성｣, 건축과건설, 1967 8호, 27-29
쪽. 다음과 같은 표현도 나타난다. “개별주택일 때는 척도가 작은 요
소들과 굵은 요소들인 소건축 시설물들과 기본 건물들을 정원-예술
적 방법으로 잘 조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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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형성 및 거리형성건축’ 논리의 상당부분도 이

미 1960년대 건축과 건설 잡지에서 보인다.58) 핵심

개념인 “륜곽”을 비롯한 도시경관 관련 내용이다. 륜곽

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공간에 얻어지는 선”으로

“도시의 수직건축선”으로 정의하는 점이 동일하다.(그

림 16) “도시륜곽창조에서는 건축군에 따라 이루어지

는 이러저러한 투시적인 효과와 원근관계, 색조화와,

그림자 효과, 건축물의 장식효과”를 통해 “건축적 효

과”를 낸다. 이런 건축적 효과는 거리별 차이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같이 지적되는데, 그 거리구분도 1990

년대 광명대백과사전과 거의 동일하다.(그림 17 참

고)59)

그림 16. 륜곽구성 (출처: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그림 17. 보는 거리에 따르는 륜곽의 건축적 영향(출처: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한편, 거리에서 륜곽은 그 륜곽중심과 보조중심(변화

부분) 그리고 시작과 끝부분(완성부분)으로 나눠 변화

58)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건축과건설, 1967년 3호,
28-31쪽

59)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앞의 글, 28-31쪽

를 주어 “건축적 표현과 효과를” 높게 한다. “일반적으

로 그 도시의 기준층에 드는 건물들과 고층건물들의

대조, 건물의 너비와 높이의 비가 륜곽창조에 많은 영

향을 준다.” 광복거리의 원형 살림집 형태를 예견하는

표현도 나타나는데, “고층건물이 원형일 경우에는 그의

질감으로 하여 높이가 같은 사각형 고층건물보다 훨씬

높이 보인다.” 도시구성을 이러한 방식에 대한 간명한

표현이, 바로 “건축예술적 수법”이다.60) 김정일의 건
축예술론과 동일한 관점으로 건축을 예술적으로 바로

보는 시각이 1960년대 말이 이미 나타났다. 그리고 이

러한 건축예술적인 수법을 광복거리뿐만 아니라 이미

1950∼60년대부터 이미 구체적인 논리가 있었다는 점

이 확인된다.

그림 18. 륜곽 조직의 례(출처:건축과건설 1967년 3호)
그런데, ‘건축예술’의 논리는 유사하나 탑형 살림집

과 광복거리 살림집 사이의 형태적 간극은 크다. 1960

년대 공동살림집의 단조로움이 지닌 도시경관측면의

문제 제기와 탑형 살림집으로 가능성을 살펴봤다면, 그

사이 다양한 도시적 형태 시도는 그 이후인 1970∼80

년대 연구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 기술적

인 성과, 내부 평면구성 방식의 변화, 외부 형태 실험

60) ｢도시건축구성에 대한 몇가지 생각｣, 앞의 글,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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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이다. 실제 문수거리, 낙원거

리 살림집 등에서 탑형 살림집과 예술적 건축의 논리

가 진화되는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범

위가 아니므로 추가 연구로 남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북한 건축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

하도록 저자-김정일을 벗어나 공동살림집을 분석했다.

즉, 북한 건축에 대한 통념은 김정일로 상징되는 인물

이 “영도자”로서 건축방향을 제시했다거나 “독재자”로

서 일방적으로 건축을 바꿨다는 관점 뒤에 가려졌던

북한 건축의 내적 층위를 드러냈다. 북한에서 건축논의

는 김정일의 건축예술론과 평양축전 시기 ‘현대적’으

로 조성된 건물들이 있으며, 그 가운데 중요한 비중이

광복거리 살림집이다. 여기서 김정일은 과거 개별 건물

의 형태를 ‘조선식’으로 한 것과 달리 새로운 방향인

‘현대식’ 립체적 조형으로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언급

된다.

그런데, 본 연구가 도출한 것은 ‘현대적’ 건축논리 혹

은 건축예술론의 이론이 1950∼60년대에 이미 배태되

었다는 점이다. 즉, 공동살림집 건설에서 도시경관의

효과를 주기 위해 건축 조형 형태가 살림집에 도입되

었다. 그래서 전후 재건 시기에 ‘조선식’ 기념비 건축미

학과 동시에 도시경관차원의 ‘현대식’ 미학이 동시에

고려되었다는 점을 드러냈다. 심지어 ‘현대식’ 건축을

지칭하는 “건축예술”이란 표현 및 논리도 이 시기에

이미 등장했다. 따라서 단순 도식인 “조선식”과 “현대

식”의 시간대별 전환이라기보다는 동시에 배태되어 있

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선식”이 배제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출발이 되는 탑형 공동살림집

이 처음 북한에 등장한 것은 독일재건단(DAG)이 주도

한 함흥에서 나타났다는 점도 드러냈다. 따라서 북한에

서 도시경관을 고려한 공동살림집의 다양한 형태 및

배치는 탑형 건물의 확장으로 볼 수 있다.

광복거리 살림집에서 실험된 조형 형태는 매우 중요

하다. 광복거리 살림집 건설 직후 평양 남쪽에 위치한

통일거리(1993년 7월 완공)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로

같은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건설이 거의 없었던

고난의 행군(1994∼2000) 이후 북한 평양에서 건설되

는 공동살림집은 점점 더 조형적인 형태로, 더욱 높은

초고층으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

에서 공동살림집에 나타나는 조형성이 중요하게 취급

된다는 점은 분명하며, 따라서 북한 건축을 이해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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